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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일터에 휴게실을! 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!     

      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

시행령을 제정하라! !

- 산업단지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전국 평균 17.4명, 서울산업단지 11.4명, 인

천 남동산업단지 14.1명, 경기 안산 시화공단 11.5명, 광주 첨단 산업단지 11명 

※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현황 <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>

-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의무화할 때 아파트형 작은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

휴게시설 의무화 배제 법 개정 취지 무색, 정작 휴게시설 절실한 곳은?

-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등 대안정책 시행령에 담겨야. 정부, 지자체 지원과 정

책 입안 필요, 지역 노동조합, 사용주협의회와 협의 필요

1) 취지

- 올해 8월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이에 설치와 관리 기준을 

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

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요구안을 12월 발표했습

니다.

-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

있습니다.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필요

고,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,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.

- 작년 2021년 11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국가산업단지의 가동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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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고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업체당 17.36명으로 20명이 안 됩니다. 아파트형 공장

화가 된 수도권 공단은 서울산업단지 11.4명, 인천 남동산업단지 14.1명, 부평공단 6.5명, 경기 

안산 시화공단 11.5명, 반월공단 13.2명으로 상시노동자 수로 20명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면 노

동자 밀집 산업단지는 있으나 마나 한 법, 오히려 휴게실 설치 의무 면제법이 됩니다. 

-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휴

게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.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는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근로

기준법, 공휴일, 산안법 등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그것도 법

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

- 이에 공단(산업단지)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

동자의 휴게실 실태와 규모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.

   

2) 개요

- 제목: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! 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!  공단(산업단지) 노동자 

기자회견  

- 일시: 2월 8일(화) 오전 11시

- 장소: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

3) 진행 

○ 진행 안 

- 사회: 민주노총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부장 

- 발언 1.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

- 발언 2.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

- 현장 발언 1.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사업단 서다윗 집행위원장 

- 현장 발언 2.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·안산지역지회 윤민례 수석부지회장 

- 이후 공동실천사업 발표: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 

- 기자회견문 낭독

- 퍼포먼스 


